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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차트웰의 풍경 
(View of Chartwell  c. 1938)

윈스턴 처칠 (Winston Churchill 1874-1965)

(캔버스에 유채 24 in x 36 in 내셔널 트러스트 소장)

영국의 전설적인 수상 윈스턴 처칠. 위대한 정치가이

자 웅변가였고 또 뛰어난 작가이기도 했던 그가 또한 

화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

다. 그의 나이 40세일 때, 제 1차 세계 대전 중의 실책으

로 정치적 경력에서 가장 밑바닥의 절망과 불안을 경

험하고 있을 무렵 취미 생활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한다. 

처칠은 정식으로 그림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

배우는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

다. 주위의 유명한 화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그들

의 조언을 다 따르지는 않았다.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

다.“나는 언제나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만, 남이 나를 

가르치려 드는 것은 질색이다.”따라서 그의 그림 공부

는 독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.

화가로서 처칠은 유화를 선호했으며 밝고 강렬한 원

색을 좋아했고 야외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풍경

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.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만

큼은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할 수 있었으며, 긴장의 연속

인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자신만의 순수한 즐

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.

처칠이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‘차트웰

의 풍경’은 처칠의 고향 켄트 지방 그의 자택을 그린 

그림이다. 오른쪽에 자택과 왼쪽의 호수, 그리고 저 멀

리 보이는 켄트 정경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 언

덕에 올라 그렸다. 처칠은 훗날 회고담에서 가족과 함

께 이곳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평생 가장 행복한 때였

다고 말하고 있다. 

그림 속에는 풍경 속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정성껏 그

린 착실하고 신중한 터치가 돋보이고 햇빛 아래 보이는 

풍경을 밝게 묘사한 따뜻한 느낌의 색채가 인상적이다. 

처칠은 그림을 그리면서 얻게 된 것이 무어냐고 묻는 

질문에 관찰력과 기억력의 증진이라고 대답했다고 한

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 그림을 그리는 시

간만큼은 그가‘검은 개’라 불렀던 평생의 고질병 우

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. 

처칠이 평생 그린550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은 현재 

그의 고향에서‘내셔널 트러스트’라는 단체가 관리하

고 있다. 

《김동백》  


